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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동빈 044-300-7172

[2026 행정사무감사]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, 

“관광버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… 

홍판서댁·부강성당,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관광 

인프라 지원 필요”

-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정비·진입로 및 회차 공간 개선 촉구 -

세종 홍판서댁과 부강성당 등 지역 국가유산을 관광 명소로 육성하

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활용 대

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(부강면‧금남면‧대평동, 국민의힘)은

1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민속문화유

산인 세종 홍판서댁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부강성당의 관리 실태와

관광 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짚고,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

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.

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국가유산의 시설 관리와 관람



환경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. 유산의 가치를 보

존하면서 방문객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지속

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

관광버스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도로 여건도 문제로 꼽았다. 관광버

스가 진입하더라도 유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, 단체 관광객이 편리

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회차 공간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해야

한다고 강조했다.

김 의원은 “홍판서댁과 부강성당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

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”고 지적하며, “방문객

유입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

가유산 활용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
